
보도설명자료

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투자금 송금 규모·시기,
원전 투자 한미간 협력 관련

구체적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9.8. 한겨레 「대미투자 이달 말 첫 송금...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

매입」제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는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9~30일 

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”이며, “올해 22억달러+알파(α) 규모의 

투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 ㅇ 또한, “대미 투자 펀드 투자처는 △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

프로젝트(233억달러), △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위한 원전 프로젝트 

프레임워크(1,200억달러), △알래스카 LNG 프로젝트(670억달러) 등 

크게 세가지로 좁혀진 상태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 ㅇ 이와 함께 “정부는 한국전력·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포괄적 

협력체계를 담은 프레임워크 서명를 준비”하고 있으며, “이 프레임워크에는 

한국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

전해진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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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정부 입장 >

□ 대미투자 관련,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, 첫 투자금 송금 규모 및 

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□ 또한, 韓·美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 관련하여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, 

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
□ 韓·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,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

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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